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제목 :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성경: 마태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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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
니 (마4:4)

이 말씀의 의미는 심오하다.
우선 사람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정확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이성적 존재로 진화한 동물로 받아들인다.
생물학적이나 유전학적으로는 가장 완벽한 생물이다. 다만 왜 죽는

지, 왜 어떤 사람은 병에 약한지, 왜 어떤 사람은 심리적으로 실패하

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사회학자들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든지, 또는 역사적인 존재라고 

설파한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을 죄책감에서 벗어나 흥미진진함을 향해 도전하

는 자유로운 존재라고 주장한다.
기계공학자들은 인간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동물이라고 큰소리친다. 이들은 여전히 테크노피아를 지향한다.
지구과학자들은 인간을 파괴자로 규정하고 세상이 망하는 유일한 이

유는 인간 스스로에게 있다고 경고한다.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지

구에 현존하든 생물이나, 멸종된 생물 가운데 스스로를 파괴하고, 지
구를 파괴하는 유일무이한 존재다. 그런 현상이 진화의 정점에서 발

생했다는 것이 아이러니다.
심지어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을 물질로 규정하고, 정신이란 물질이 

생산해 내는 에너지 정도로 이해한다. 사람은 충분히 보살펴만 주면 

행복한데, 욕심 부리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불공평하고 불행하고 

서로 싸우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모든 자들

을 없애면 세상은 지상낙원이 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히틀러 같은 사람들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만 없어지면 세상

은 비로소 살만한 세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제

거하는데 서슴치 않았다.
아무튼 그동안의 보고서를 간추려 보면, 인간은 놀라운 존재이지만, 
상당히 엉뚱하고 위험스런 존재이기도 하다. 이런 아이러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있다.

성경은 무어라고 주장하는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대사다.
그러나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세

상을 망치는 존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새로

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과거에는 과학이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했다. 일단 눈에 

보이지 않거나 측정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 이후로 과학적 판단은 아리송해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계산해보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것들

이 여전히 남았다. 심지어 눈에도 보이지 않고 기계로도 측정되지 않

는 원자의 세계에 대해서는 거대한 가속기를 건설하는 열정을 보여

가면서 미시세계를 탐구해 보려고 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아리송이

다. 과학적인 결론 자체가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다고 나온다. 
요즘에는 과학자들이 더 판타스틱한 이야기들을 많이한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존재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을 성경은 죽은 사람이라고 규정한

다.
1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엡2:1)



그러나 죄인은 인간의 실존일 뿐, 인간은 자신의 실존적 문제에 골

몰하게 되면 아무런 답도 얻을 수 없다.
왜냐면 죄인으로서의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에 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으로 산다. 이것이 정답이다.
어떤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내게는 필요하다.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좋다. 읽기 쉽고 이해되기 쉬운 것부터 읽

으라.

항상 예배를 사모하라. 경외감이 없이 성경을 읽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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